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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눈으로 '중국 지식인'을 읽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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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근현대사의 지식인┃티모시 치크 지음. 최은진 옮김. 학고방 펴냄. 537쪽. 5만3천원

'중국 근현대사의 지식인'은 청일전쟁 이후 2010년대까지 중국 지식인의 역

사 연구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고 있는 학술서다. 

역자의 설명에 의하면 학술서인 동시에 역사 에세이이자, 주인공의 흥미로운

무대 공연을 보는 듯한 서술로 일반인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서

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사와 지식인을 연구하는 캐나다 역사학자인 티모시 치크 브리티

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쓴 저서 'The intellectual in modern chinese

history'(2015)를 번역한 책이다. 

청일전쟁 패배부터 베이징올림픽까지

100년에 걸쳐 변화한 지성 지형 제공

무대공연 보는 듯한 서술로 '흥미 유발'

중국의 지식인과 그들의 공적, 삶에 대한 구술사다. 책은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준

다. 티모시 치크는 1895년 청일전쟁 패배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번영하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지식

인을 이해하는 지도이자 방법을 제공한다. 

책은 100년에 걸쳐 변화하는 중국의 지성 지형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물과 사상, 주요 논쟁을 알

려준다.

역자인 최은진 국민대 교수는 "이 책이 주는 통찰과 영감은 현재의 중국과 중국의 지식인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리라 믿는다"며 "이 책이 중국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소통과 공감을 가능하

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화여대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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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최근에는 중국 지식인의 사상지형과 담론, 네트워크에 대해 연구 중이다. '중국 지

역연구와 지식네트워크', '중국 지식지형의 형성과 변용' 등의 책을 공동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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